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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반정부 시위 이후 네팔의 향방과 시사점

주요�내용

▶ 2025년 9월 4일 네팔 정부의 SNS 플랫폼 차단 조치로 촉발된 청년층(Gen-Z) 주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는 올리(KP Sharma Oli) 총리의 사임과 의회 해산, 2026년 3월 조기 총선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음. 

 - 이번 시위의 도화선은 네팔 정부의 SNS 차단이었으나, 정치 불안정, 높은 청년 실업률, 만연한 정부 

부패에 대한 청년층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전 대법원장 수실라 카르키(Sushila Karki)가 네팔 첫 여성 총리로 9월 12일 임명되어 임시정부를 이

끌고 있으며, 임시정부는 지난 한 달간 피해 복구를 위한 민간 부문 지원 대책과 정부 지출 축소 전략

을 병행하며 네팔의 조속한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카르키 총리는 임시정부의 임기를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개혁 성향의 장관을 임명해 부패 척결, 경

제적 평등, 공정한 총선을 핵심 목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 한편 기존 정치 세력들은 의회 해산 결정과 카르키 총리 임명의 헌법적 근거를 문제 삼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2025 네팔 시위는 네팔뿐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적으로 ‘청년 고용·디지털 거버넌스·경제 신뢰 회복’을 

위한 통합적 처방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하며, 2026년 2~4월에 예정된 네팔과 방글라데시 총선은 

지역 변화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임.

 - 2022년 스리랑카 아라갈라야(Aragalaya) 운동을 계기로 반부패 및 빈곤층 친화 정책을 펼친 아누라 디사

나야케(Anura Kumara Dissanayake)가 202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네팔과 방글라데시 청년의 정

치 참여 확대가 제도 개혁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면 남아시아 지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

▶ 네팔은 지역별·민족별 특성을 포함한 전통이 사회 전반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총선 이후에도 정

치적·경제적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리 역량과 현지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네팔을 지속 지원함으로써 남아시아 개발과 지역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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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네팔 반정부 시위 경과와 임시정부 출범

가. 2025 네팔 반정부 시위 경과 

■ 2025년 9월 4일 네팔 정부가 26개의 SNS 차단 조치를 결정했고,1) 이에 청년층 주도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됨.

 - SNS 플랫폼이 네팔 정부의 「소셜 미디어 이용 규제 지침(Directives on the Operation of Social 

Networking 2023)」에 따른 공식 등록 및 연락 사무소 마련 요청에 응하지 않자, 네팔 정부는 일괄 차단 

조치를 결정함.2)

  ◦ 정부는 그동안 플랫폼 기업이 네팔에 주재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고 밝힘.

  ◦ 해당 지침은 네팔 정보통신기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에 등록되

지 않은 플랫폼은 정부가 차단(shut down)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다수의 네팔 청년층은 정부의 조치를 검열과 정치적 억압 수단으로 받아들였으며, 시위는 9월 6~8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만 명 규모로 확대되었고 폭행, 방화 등 폭력적인 형태로 확산되었음.

  ◦ 초기 시위는 구호를 외치거나 전통 노래와 춤을 추는 등 평화적인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에 분노한 시위대는 의회, 대통령궁, 각료 관저, 

언론사 등에 방화를 감행하는 등 충돌 양상이 심화됨. 

  ◦ 이번 네팔 반정부 시위는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청년 세대가 주도해 ‘Gen-Z’ 시위라고 불림. 

 - 네팔 정부는 유혈 충돌로 인해 사망자가 늘어나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대되고 언론 보도가 집중되자 

9월 9일 차단 조치를 해제하였으며, 샤르마 올리 총리는 책임을 표명하며 사임함.

 ◦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로 70명 이상의 사망자 및 2,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속출하였으며, 9월 10~11일 

에는 수도 전 지역에 통행 금지령이 시행되기도 하였음.3)

 ◦ UN 총장 안토니우 쿠테흐스는 “네팔 시위로 인한 생명 손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공개적으로 인명 피해

에 유감을 표하고 평화적 시위를 촉구하였음.4) 

- 시위가 격화되면서 안전 문제로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이 9일 폐쇄되었으나, 10일 재개하며 국내외 

항공편이 정상 운행을 시작함.

1) Facebook, Messenger, Instagram, YouTube, WhatsApp, X(구 Twitter), LinkedIn, Snapchat, Reddit, Discord, Pinterest, Signal, 

Threads, WeChat, Quora, Tumblr, Clubhouse, Mastodon, Rumble, VK, Line, IMO, Zalo, Soul, Hamro Patro 등. 주요 SNS가 차단되자 

네팔 사용자들은 정부의 차단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음성 및 인스턴트 메신저 앱 ‘바이버(Viber)’를 다운 받았고, 급격한 다운로드 요청으로 

접속이 지연되기도 하였음. The Kathmandu Post(2025. 9. 5.), “Confusion as Nepal bans unregistered social media sites.”
2) 관련 전문, https://giwmscdnone.gov.np/media/app/public/22/posts/1701329617_14.pdf.
3) 네팔 여러 교도소와 구금시설에서 약 1,500명의 수감자가 탈출함.

4) United Nations(2025. 9. 10.), “Nepal crisis: Army deployed as death toll rises amid political turm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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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위는 지속되었으며, 9월 12일 람찬드라 파우델(Ramchandra Poudel) 

네팔 대통령이 의회 해산 및 2026년 3월 조기 총선 일정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되었음. 

 

나. 시위 주요 배경 

■ 2023년 기준 네팔의 1인당 GDP는 1,363달러로 최빈개도국에 속하며,5) 경제 구조상의 한계로 많은 

네팔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이주하고 있음.

 - 네팔은 전체 국토의 75%가 산악 지형인 내륙 국가로, 네팔 경제는 농업과 히말라야 관광을 비롯한 서비

스업 비중이 큼.

 ◦ 2023/24년 기준 네팔 산업별 GVA는 1차가 24.6%, 2차가 12.5%, 3차가 63%이며, 전체 고용의 6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생산성이 낮음.6) 

 ◦ 최근 네팔의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백만 명 이상(2024년 1,147,567명)으로 회복했으나, 

주변국과 비교해 다소 낮은 수준의 GDP 성장률(2023년 3.7%)7)과 7%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임.

 - 2024년 기준 네팔의 총인구는 2,965만 명이며, 중위연령이 25세인 매우 젊은 국가이지만 많은 네팔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인접국인 인도를 비롯해 중동, 아시아 등지로 이주함.8) 

 ◦ 네팔의 15~24세 실업률은 2000년 초 18~19%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인 2020년에는 24%까지 상승했으며, 

2023년 20.6%, 2024년 20.8%를 기록(같은 해 남아시아 평균 17.7%)

 ◦ 2021 네팔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7.5%가 부재 인구(absent population)이고, 부재 인구의 

66.2%(남성 71.9%, 여성 39.8%)가 더 나은 임금(salary)을 위해 나라를 떠난다고 응답

 ◦ 15~25세(44.5%)와 25~34세(31.3%)가 부재 인구 전체의 75.8%를 차지하며, 15~39세의 남성이 전체의 

70% 비중을 차지함.9) 

 - 네팔의 해외 송금 유입액 규모는 GDP 대비 지난 10년 평균 25.5%였으며, 2024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3.1%를 기록함.

 ◦ 남아시아 주요국의 해외 송금 유입액 규모는 GDP 대비 10% 미만이나, 네팔 경제에서 송금 유입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핵심적인 외화 수입원임. 

 

5) 현재 가격 기준. UN Data. data.un.org(검색일: 2025. 9. 29.).
6) National Statistics Office, Government of Nepal(2024), National Accounts of Nepal 2023/23, p. 38, World Bank Data(검색일: 

2025. 9. 29.).
7) 2023년 GDP 성장률: 인도 9.3%, 방글라데시 5.8%. World Bank(검색일: 2025. 10. 2.).

8) 네팔 중앙은행(Nepal Rastra Bank)(2024. 12.), “Macroeconomic Indicators of Nepal 2024,” World Bank Data. 
9) National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21, https://censusnepal.cbs.gov.np/results/ab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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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남아시아 주요국 청년(15~24세) 실업률 그림 2. 남아시아 주요국 해외 송금 유입액 규모

                                    (단위: %)                                               (단위: GDP 대비 %)

 자료: World Bank(검색일: 2025. 9. 25.).  주: 스리랑카 2024년 데이터 없음.
 자료: World Bank(검색일: 2025. 9. 25.).

■ 이번 시위의 도화선은 네팔 정부의 SNS 차단이었으나, 이는 네팔 청년 세대가 장기간 느끼며 누적된 

사회경제적 박탈감과 정부 부패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결과임.

 - 네팔은 200년 넘는 왕정에서 입헌군주제를 거쳐 2008년 공화국으로 전환되었으나, 전환 이후 17년 동안  

열네 차례 정권이 바뀌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됨(표 1 참고).

 ◦ 공산주의 계열 마오이스트와 네팔 의회당 간의 협력이 불안정하며, 다양한 지역·민족 이익이 충돌하면서 

정치 연합이 쉽게 붕괴되고 수차례 정부가 교체됨.

 -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전 총리의 경우, 네팔이 입헌군주제였던 1990년대부터 

총리를 역임하는 등 네팔의 정치는 특정 기득권 세력이 독점했으며, 신진 세력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임. 

 ◦ 네팔의 선거 출마 최소 연령은 25세이고, 상원은 35세로10) 다른 나라와 비교해 기준 연령이 높은 편이며, 

국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임명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4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

 
 - 최근 정치인 및 고위층 자녀들의 호화스러운 생활 모습이 SNS를 통해 전파되었는데, 시위대는 족벌주의

를 의미하는 ‘Nepotism’과 아이를 뜻한 ‘Kid’의 합성어인 “NepoKids”를 태그하면서 ‘부패로 얻은 특

권’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SNS 이용자들은 정치 가문이 권력을 이용해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다고 비판하며, 생계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많은 네팔 청년층의 현실과 비교

 - 한편 네팔에서 SNS는 생계 등의 이유로 해외에 거주 중인 가족과의 연락에 사용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네팔 정부의 SNS 차단은 네팔 국민의 생계 수단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음.11)

 ◦ 소규모 비즈니스에 SNS가 활발하게 사용되며, 해외에 거주하는 네팔인들은 SNS 메시지, 통화 기능 등을 

활용해 가족과 소통

 

10) 주요국 상원 나이 제한: 미국 30세, 인도 30세, 캐나다 30세. Asian News Network(2025. 9. 24.), “Nepal: No country for young 

political leaders.”
11) The Times of India(2025. 9. 9.), “Nepal’s decision of social media ban cuts off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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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역대 네팔 총리(2008년 이후~)

연번 성명 소속 재임 기간 비고

1
푸슈파 카말 다할

(Pushpa Kamal Dahal)

United Communist Party 

of Nepal(Maoist)

2008.8.18.~2009.5.25., 

2016.8.3.~2017.6.6., 

2022.12.26.~2024.7.15.

3년 161일

(3회) 

2
마다브 쿠마르 네팔

(Madhav Kumar Nepal)

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t–Leninist)
2009.9.25.~2011.2.5. 1년 257일

3
잘라 나트 카날

(Jhala Nath Khanal)
상동 2011.2.6.~2011.8.28. 204일

4
바부람 바타라이

(Baburam Bhattarai)

United Communist Party 

of Nepal(Maoist)
2011.8.29.~2013.3.13. 1년 197일

5
킬 라즈 레그미

(Khil Raj Regmi)
무소속 2013.3.14.~2014.2.11. 334일

6
수실 코이라라

(Sushil Koirala)
Nepali Congress 2014.2.11.~2015.10.11. 1년 243일

7
케이피 샤르마 올리

(KP Sharma Oli)

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t–Leninist)

2015.10.12.~2016.8.3., 

2018.2.15.~2021.5.14., 

2021.7.13.~2022.12.26.,  

2024.7.15.~2025.9.9.

6년 13일

(4회)

8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Sher Bahadur Deuba)
Nepali Congress

 2017.6.7.~2018.2.15., 

2021.7.13.~2022.12.25.

2년 147일

(2회)

  주: 1) *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는 네팔이 입헌군주제였던 시기부터 총리를 역임(1995~96년, 2001~02년, 2004~05년).
      2) 공화정 이후 네팔 총리의 재임 기간을 네팔 총리실 자료와 현지언론을 종합해 저자 계산.
  자료: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nd Council of Ministers, Government of Nepal, 현지언론 종합(검색일: 2025. 9. 20.). 

다. 임시정부 구성 및 주요 역할

■ 전 대법원장 출신인 수실라 카르키(Sushila Karki, 73세)가 9월 12일 임시정부 총리이자, 네팔의 첫 

여성 총리로 임명됨. 

 - 수실라 카르키 총리는 1990년대 네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고, 대법원장 시절(2016년 7월~2017년 6월) 

친정권 인사 임명을 반대하는 등 원칙을 중요시한 행보를 바탕으로 시위대의 폭넓은 지지를 받음.12)

 ◦ 시위 대표자는 디스코드(Discord)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부패에 맞서는 청년(Youth Against 

Corruption)’이라는 서버를 만들었고, 14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한 온라인 투표 및 토론을 거치며 카르키 

총리가 50% 이상의 득표로 선출됨.13)  

12) AL Jazeera(2025. 9. 17.), “Who is Sushila Karki, Nepal’s new 73-year-old interim prime minister?”
13) 2015년 네팔 지진 이후 설립된 비영리단체 하미 네팔(Hami Nepal, 우리 네팔)은 ‘부패에 맞서는 청년(Youth Against Corruption)’이라는 

채널을 운영했는데, 이 채널에서는 네팔의 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고, 네팔 디아스포라 출신자를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임. 더 많은 사람들이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약 6천 명이 더 볼 수 있도록 유튜브 미러링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함. Dipl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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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키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거리의 목소리가 이 자리를 준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임시정부의 임기를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임시정부는 기존의 부처를 절반 정도로 축소하고 장관 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함.14) 

 ◦ 주요 부처의 장관은 개혁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장관은 2개 이상의 부처장을 겸함. 

 ◦ [재무부·연방 사무 및 일반 행정부] 라메쇼르 카날(Rameshwar Khanal) 장관은 최근까지 경제 개혁 권고위

원회를 이끈 인물임. 

 ◦ [내무부] 옴 프라카쉬 아리얄(Om Prakash Aryal) 장관은 카트만두 시장 고문 출신으로, 시민 단체와 공익 

소송 활동을 통해 도시 거버넌스와 사회적 약자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 인물임.

 ◦ [에너지부·인프라 및 교통·도시개발부] 쿨 만 구룽(Kul Man Ghising) 장관은 공학자 출신으로, 지속가능 

에너지·인프라 재건·기후 정책 등에서 개혁 성향이 뚜렷해 사회·청년단체의 높은 신임을 받음.

 ◦ [산업 및 법무부·토지 관리, 빈곤 감축부] 아닐 쿠마르 신하(Anil Kumar Sinha) 장관은 대법원 판사 출신임.

 ◦ [통신부] 자그디쉬 카렐(Jagdish Kharel) 장관은 언론인 및 미디어 전문가로, Image Channel이라는 

토크쇼에서 정치인과 유명 인사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세가 높아진 인물임. 

■ 임시정부는 네팔 사회의 혼란 진정과 질서 확보라는 큰 과제 아래 2026년 3월 조기 총선을 준비 중임.

 - 네팔의 의회는 양원제로 하원 의석수는 총 275석이며, 그중 165석은 소선거별 최다 득표자제(FPTP: 

First Past The Post)로 선출하고 나머지 110석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함.

 ◦ 네팔은 수십 개의 민족과 언어 집단이 존재하는 국가로, 여성 대표성, 민족 다양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비례대표제

를 도입하고 있음.15)

 - 옴 프라카쉬 아리얄 내무부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해외 거주 네팔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총선에 배제되는 

시민이 없도록 유권자 등록을 11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16)  

◦ 2018년 네팔 대법원은 해외 네팔 국민이 헌법상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부재자 투표 허용

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 및 통합 법안이 2023년부터 계류 중임.

◦ 네팔 인구조사에 따르면 부재자 인구는 220만 명 정도로 집계되나, 해외 근로 및 유학 등을 포함한 실

질적인 부재자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됨.17) 

 ◦ 루판데히(Rupandehi) 구(district)에서 11월 3일 실시 예정된 보궐 선거 때문에 유권자 등록 명수 수집이 

6월 30일부터 중단되었으나, 네팔 임시정부는 투표에 배제되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함.

Watch(2025. 9. 14.), “Sushila Karki: Nepal’s First Female PM Chosen in a Digital Uprising Through Discord.”
14) 네팔 헌법은 총리를 포함해 초대 25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위원회(Council of Ministers)를 허용하고 있으나, 카르키 총리는 임시 

정부의 내각은 11명 정도로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함. The Indian Express(2025. 9. 23.), “Karki expands interim cabinet, 4 new 

ministers sworn in.”
15)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중국 고원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국토의 약 75%가 산지로 이루어져 이동이 쉽지 않은바, 지역별 

다양한 민족이 고립된 생활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해 왔음. 2021 네팔 인구조사에 따르면, 네팔에는 네팔어를 포함해 12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하며, 140개 이상의 카스트 및 민족이 존재함.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2007. 1. 2.), 「네팔 개관」; 김도연, 남유진, 백종훈, 

김경훈(2022), 「2022년 네팔 총선 결과와 집권당의 과제」, p. 3.
16) Nepali Times(2025. 9. 26.), “March to 5 March.”
17) Government of Nepal(2023), “National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2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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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위 이후 네팔의 향방

■ 네팔의 많은 청년층이 ‘새로운 네팔’을 희망하는 가운데, 이번 시위 이후 네팔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개혁과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임시정부가 짧은 기간 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18)

■ [조기 총선 전망]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전통적 정당 중심의 체제에 큰 변화가 예상되나, 신진 

세대가 구심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2026년 총선에서 기존 정당이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음. 

 - 청년들은 이번 시위를 통해 그들의 존재감 및 변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나, 앞으로 정당 결성, 후보 

선출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시위를 이끈 핵심 인물인 수단 구릉(Sudan Gurung)은 오는 3월 총선에 출마 의사를 표명하며, 국민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19)

 ◦ 수단 구릉은 독립 후보로 출마하면 청년들의 힘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룹(당) 

대표로서 출마를 고려하고 있고, 반부패를 넘어 관광 산업 강화, 인도·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네팔의 자주성 

강화도 중요한 의제라고 언급

- 기존 정치 세력들이 권력을 포기하거나 신진 세대와의 협치를 통한 권력 이양을 추진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임.

 ◦ 9월 19일 네팔 헌법의 날을 맞아 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은 SNS를 통해 정당의 재정비를 약속하는 한편, 

“9월 12일 의회 해산 결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카르키 총리 임명의 헌법적 근거를 문제 삼기 시작20)

 ◦ 이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부의 선거 계획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 

존재 

- 한편 왕정을 지지하는 세력 Rastriya Prajatantra Party(RPP)를 중심으로 군부제 복원을 요구하는 

시위도 지속되고 있으며, 정치적 공백 상황에서 다양한 요구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음.21) 

◦ 지난 3월에 왕정 지지자 수천 명이 네팔의 마지막 군주인 갸넨드라(Gyanendra) 환영 집회를 열고, 일자리 

부족, 경제 침체, 정치권 부패, 연방제 해체 등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

■ [대외관계] 네팔 신정부는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 개발 필요성을 바탕으로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하고 인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18) 2장은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정성적 분석을 통해 네팔의 향방을 정리하였음. 
19) AL Jazeera(2025. 9. 27.), “Nepal protest leader says he will run in upcoming elections.”
20) 내부적으로 당 지도자 사임 압력과 2선 지도자들의 세대교체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BBC(2024. 9. 14.), “Nepal's major parties 

say dissolved parliament must be reinstated.”
21) Deccan Herald(2025. 4. 20.), “Nepal government warns Rastriya Prajatantra Party against protests in restricted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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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은 남쪽으로 인도, 북쪽으로 중국과 인접하기 때문에 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독자적 비동맹 중립노선를 강조해 왔음.

- 카르키 총리의 외교적 연계가 불확실한 가운데, 인도 모디(Modi) 총리는 카르키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인도는 네팔과 연대하고 있음’을 밝히며 네팔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른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

을 약속함.22) 

 ◦ 네팔과 인도는 양국의 군 참모총장을 명예 장군으로 임명했으며, 빵(roti)-딸(beti) 관계라고 부를 정도로 

밀접한 문화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2015년 네팔 신헌법 관련 갈등으로 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됨.23)

 - 중국은 2015년 네팔 대지진 복구에 30억 위안을 약속하는 등 네팔의 재건과 생계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면서 일대일로(BRI) 사업을 바탕으로 네팔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나,24) 

사임한 올리 총리가 친중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임시정부와 신중한 협력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네팔은 2017년에 중국과 일대일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도로, 국경 철도, 기술 및 과학 관련 기관 건설 등이 

협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프로젝트는 지정학적 이슈 등으로 지연되고 있음.25)  

 -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도와 중국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이 리푸레크(Lipukeh) 고개를 

무역 통로로 활용하겠다고 합의했으며, 네팔은 영토 침해라고 주장하며 영유권 문제가 갈등 사안으로 부상함(그림 

3 참고).26) 

 - 네팔은 강대국인 인도나 중국이 자국 내 특정 세력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빔스텍(BIMSTEC)27)을 

비롯한 다자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외연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됨.

 ◦ 네팔은 빔스텍을 벵골만 지역과의 통합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활용해 인도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해소하는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음.

2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Government of India(2025. 9. 18.), “Press Release on the Telephonic Conversation between 

the Prime Ministers of Nepal and India.”
23) 2015년 9월 20일 네팔 의회는 새 헌법을 통과시켰는데, 소수 민족인 마데시(Madhesi)와 타루(Tharu) 등은 헌법이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음. 마데시계 시위대는 약 4개월간 국경 지역을 봉쇄해 인도-네팔 간 무역을 마비시켰고, 네팔 정부는 그 봉쇄를 

인도가 주도했다고 비난함.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네팔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동했다고 평가함. 이후 인도는 학교 건설, 

식수 프로젝트, 관개시설 및 농촌 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신속히 완성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음. The Diplomat(2025. 

9. 22.), “India Extends Support to Interim Government’s Efforts to Stabilize Nepal.”
24) The Kathmandu Post(2023. 4. 30.), “China to release Rs80 billion pledged to Nepal since 2008.”
25) The diplomat(2026. 6. 24.), “Why Are BRI Projects in Nepal Stalled?”
26) The Hindu(2025. 9. 5.), “As Oli flags Lipulekh pass, Xi brushes it off as an India-Nepal bilateral issue.”
27)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7개국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로, 무역, 에너지, 교통, 인프라 등 다분야 협력 의제를 다룸. 김도연, 한형민(2018),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발전 현황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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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네팔 지도

자료: Government of Nepal.                                  

■ [경제] 시위로 인한 인명·물적 피해, 관광·투자 위축 등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네팔 임시정부는 

피해 구호 및 정부 긴축 전략을 통해 민간과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에 집중할 계획임.

- 전국 753개 지자체 중 200~250곳이 화재와 기물 파손 피해를 입었고, 300곳 이상이 정상 기능을 상실함.28)

- 하반기에는 네팔 주요 명절과 축제 등 소비가 집중된 시기이나,29) 시위로 인해 네팔 주요 소매 체인점인 

Bhat-Bhateni의 28개 매장 중 21개가 피해를 입어 25억 루피 이상의 피해가 발생함.30)

- 인도 순례객들의 카일라스 만사로바르(Kailash Manasarovar, 매년 2만~3만 명 이동) 성지 투어 예약이 

대거 취소되면서 네팔 호텔협회는 관광업계 전체 피해액을 250억 루피로 추산했으며, 자동차 딜러들은 

150억 루피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함.

- 투자 및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5 네팔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이 1% 미만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기 총선으로 국고 300억 루피가 추가로 소진될 예정임.31) 

- 임시정부는 민간·기업 구호 방안 및 정부 지출 축소 전략을 병행해 조속한 안정화를 추진할 방침임.32)

◦ 네팔 재무부는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수리용 가구, 기계류, 장비류 수입에 한해 관세와 소비세 

인하, 국가재건기금 납세자 대상 세금 공제, 영업 재개 기업 대상 금융 지원, 급여 보호 제도를 통한 

고용 안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임.

◦ 네팔 상공회의소 연합(FNCCI), 민간 통신 대기업인 엔셀(Ncell)을 비롯해 많은 기업도 회복을 기대하며 재건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아울러 정부의 채용 동결(필수 인력 제외), 해외 파견단 규모 제한, 고가 전자제품 구매 금지 등 정부 

지출을 최대한 축소하기로 결정함.

28)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2025. 9. 17.), 「네팔정세」.
29) 네팔의 최대 명절인 다샤인(Dashain)이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다샤인 외에 디왈리, 티하르 등이 있음.
30) The Kathmandu Post(2025. 9. 14.), “Billions lost, thousands jobless as Nepal counts cost of Gen Z uprising.”
31) 상동. 다수의 현지 및 해외 언론이 해당 기사를 인용해 발표함. 
32) 네팔 재무부 보도자료(2025. 9. 28.), https://mof.gov.np/content/1627/information-related-to-irregible-vehicles-and-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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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부는 9월 26일 네팔 주재 유럽연합, 핀란드 및 독일 대사, 아시아개발은행(ADB) 네팔 소장 등과의 

회의를 통해 네팔의 사회보장, 사회개발, 인적자원 개발, 지방 거버넌스, 친환경 에너지, 지구온난화 

대응, 수자원 관리, 토지 개혁, 교통·에너지 인프라, 교육·보건 분야의 지원 약속을 재확인함.33)

 ◦네팔 재무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네팔 경제회복 및 지속 가능 성장에 해외원조 협력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개혁 의지와 재정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함.

■ [사회] 이번 네팔 시위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로, 네팔 

내 청년층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됨. 

 - 네팔 Gen-Z는 네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게 정치적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출한 세대로, 이들을 주축으로 

부패 척결, 공정성, 투명성, 기회의 평등 등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세대·계층·직업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이번 시위는 ‘책임 있는 시민’, ‘국가적 미래 직접 설계’

라는 인식을 사회 전체에 확산시켜 청년 세대가 ‘사회의 핵심 주체’로 등장했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대중행동이 공고해지는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음.34) 

 ◦ 내년 총선에서 신진 세력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확보할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문화, 공동체 기반 생활양식은 유지되는 한편, 도시민·청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보 

소비, 원격근무, 온라인 정치 참여, 디지털 경제 활동이 일상화되는 하이브리드 사회 전환이 가속될 전망

임.35)

 - 남성 중심의 네팔 사회에 최초로 여성 최고 지도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카르키 

총리는 여성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기회의 확대, 성평등 관련 제도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음.36)

 ◦ UNDP의 성불평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에 따르면, 2023년 네팔의 GII는 세계 195개국 

중 145위이고, 스리랑카(89위), 부탄(125위), 방글라데시(130위), 인도(130위)보다 낮음.37)

 ◦ 네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3.1%로, 남성(56.1%)보다 약 20%p 이상 낮음.

33) 네팔 재무부 보도자료(2025. 9. 28.), https://mof.gov.np/content/1625/press-report—meaning-of-economies-between-econo

mic/#flipbook-flipbookContainer/1/.
34) The New York Times(2025. 9. 10.), “Nepal’s Protesters Had a Grand Vision, and Then the Vibe Changed.”
35) 네팔은 Digital Nepal Framework(2019)를 통해 전국적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ICT 활성화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 중이며, 저개발국가임

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이 130% 이상에 이르는 등 높은 디지털 접근성을 보이고 있음. The Rising Nepal(2025. 

1. 24.), “Digital Nepal—A Dream In Progress”; NEPAL TELECOMMUNICATIONS AUTHORITY(2021), “Final Report On Study 

on Convergence of ICT/Telecom and Develop Convergence Framework,” p. 7.
36) Nikkei Asia(2024. 9. 4.), “Nepal's gains on gender equality in politics are in peril.”
37)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https://hdr.undp.org/data-center/thematic-composite-indices/gender-inequality-index

#/indicies/GII

https://hdr.undp.org/data-center/thematic-composite-indices/gender-inequality-index#/indicies/GII
https://hdr.undp.org/data-center/thematic-composite-indices/gender-inequality-index#/indicies/G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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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지역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경제적 구조 문제와 더불어 세대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22년 스리랑카에서 경제위기로 촉발된 아라갈라야(Aragalaya) 운동,38) 2024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

한 대학생 중심의 반정부 시위, 2025년 네팔 Gen-Z 시위 모두 사회적 불평등과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민생문제에 대한 불만이 기득권층에 대한 정치적 분노로 표출된 현상으로 평가됨.39) 

 ◦ 인도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총선과 주의회 선거에서 청년 

일자리와 민생 안정 문제가 공통의 최대 주요한 이슈로 언급되고 있으며,40) 인도정부도 고용 인센티브 

제공,41) 스타트업 장려 등 청년층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스리랑카의 경우, 반부패 및 빈곤층 친화 정책을 펼친 서민 출신의 아누라 디사나야케(Anura Kumara 

Dissanayake)가 202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42) 과거 부패 사건 재조사, 공공 자산 관리 개선, 

교육, 보건 등에 대한 투자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남아시아 주요국의 중위연령 평균은 28.05세로 매우 젊은 나라들이나, 기존의 정치 

구조 및 사회적 구조가 청년 세대의 기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43) 

 - 이에 최근 남아시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청년 세대의 적극적인 정치 주체화 및 사회 변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가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 및 제도적 개혁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지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익명 조직, 분산 리더십 등 새로운 형태가 정치 표현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밈, 생중계, VPN 우회 기술 활용 등 청년 세대만의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행동함.44)

■ 2025 네팔 시위는 네팔뿐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적으로 ‘청년 일자리·거버넌스·경제 신뢰’를 포함한 통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하며, 2026년 3월 네팔 총선과 상반기 방글라데시 총선45)은 지역 변화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임. 

38) 아라갈라야는 투쟁을 뜻하는 말로, 2022년 스리랑카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경제 구조적인 요인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 연료 및 

필수 물자 부족 등으로 인한 생활고가 극심해졌음. 이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확대되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라자팍스 가문의 퇴진을 

요구하는 강력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되었음. The Asia Foundation(2022. 7. 20.), “Notes from the Field: Sri Lanka’s Revolutionary 

“Aragalaya”.”
39) 세부 내용은 김민희, 김도연(2022), 「스리랑카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과 전망」; 윤지현(2024), 「2024 스리랑카 대선의 결과와 전망」; 노윤재, 

윤지현(2024),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의 경과와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참고.
40) 김도연, 백종훈, 김정곤(2022), 「인도 5개 주 의회 선거결과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참고.
41) 신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0루피를 지원하고, 고용주에게는 추가 채용한 근로자당 월 최대 3,000루피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임. 김민희(2025), 「인도,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고용연계 인센티브(ELI) 제도 승인」, 동향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2) 윤지현(2024), 「2024 스리랑카 대선의 결과와 전망」.
43) 주요국별 중위연령은 방글라데시 25.7세, 스리랑카 33.1세, 인도 28.4세, 네팔은 25세임.  UN, Median of Population, https://www.un.org/d

evelopment/desa/pd/.
44) BBC(2025. 9. 26.), “The Gen Z uprising in Asia shows social media is a double-edged sword.”
45) 방글라데시 총선 일정은 2월 또는 4월 예정이라는 보도가 혼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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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급진화, 폭력적 시위로 인한 사회 안전망 파손, 구심점 부재 등으로 남아시아 지역에 신속하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네팔과 방글라데시에서 총선을 

실시할 예정임. 

 - 선거가 안정적으로 치러질 경우, 청년층 중심의 사회적 신뢰 회복과 경제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지역 안보와 협력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전망이나 혼란과 불신, 저조한 투표율이 

지속된다면 정치 불안이 심화되고 경제 개혁이 장기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음.46) 

 ■ 네팔 신정부는 국제협력을 통한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47) 우리 정부는 네팔 신정부의 

수요에 기반한 협력 전략을 통해 남아시아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 총선 이후 네팔 신정부는 국가 연계성과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 인프라 개발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USAID의 대네팔 지원 개발사업이 중단(2025년 7월 1일)된 상황에서 다양한 

국가와 개발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분석됨.48)

  ◦ 네팔 재무부는 9월 28일 주네팔 일본 대사와 네팔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개선사업, 홍수 피해 지역 

긴급 복구 사업을 논의했으며,49) 10월 10일에는 유럽연합 외교사절단과 대외 원조, 인권 증진,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개발 부문 등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할 것을 논의함.50)

  - 우리 정부는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한 남아시아 주요국을 ODA 중점협력

국으로 지정 및 지원하고 있으며,51)  한국의 다양한 개발 협력 사업은 남아시아 지역 발전과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의 요충지이자 남아시아 내륙 연결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를 가지며, 

네팔의 안정화는 남아시아 지역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한국의 대남아시아 

투자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2010년 네팔을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이후 보건, 직업훈련 등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15년 이상 지원하고 있음.

  - 신진 세력 중심의 정부가 구성된다면 부패 청산, 사회적 불균형 해소, 행정 효율성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기반 거버넌스를 주축으로 연관 기술 및 데이터 활용 

능력 제고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 반부패기구 및 제도 지원, 반부패기술지원 사업 부문 등과 관련한 디지털 시스템 구축에 대외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46) Reuters(2025. 6. 7.), “Bangladesh to hold election in first half of April 2026, interim PM says.”
47) 시위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네팔 인프라 은행은 네팔 정부가 조성한 재건 기금에 천만 루피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Nepal. https://mof.gov.np/content/1624/press-release—nepal-infrant-bank-limited--assisting/.
48) 미국 USAID는 네팔 회계연도 2021/22년 기준 세계은행. ADB보다 큰 규모의 ODA를 지원하였으며, 이번 결정으로 네팔 재정과 주요한 

개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함. 강반디(2025), 「美 원조 축소 이후 네팔 인프라 정책 전환과 시사점」, 동향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9)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Nepal, https://mof.gov.np/content/1623/press-release—economy-minority-between-the-eastern/.
50) 유럽연합 대표단은 네팔의 지속가능한 발전(SDGs)을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양측은 경제 협력위원회를 

활성화해 중장기 발전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을 논의하였음.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Nepal, https://mof.gov.np/content/16

25/press-report—meaning-of-economies-between-economic/#flipbook-flipbookContainer/1/.
51) 인도는 2021년에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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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내년 총선 이후에도 네팔 및 방글라데시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대남아시아 해외직접투자는 2021년 3억 8,500만 달러에서 2024년 9억 9,100만 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바,52) 현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과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대남아시아 해외직접투자에서는 인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네팔 해외직접투자

는 감소하고 있으나 대방글라데시 해외직접투자는 2023년 1,752만 달러에서 2025년 9월 말 기준 

5,397만 달러까지 증가함. 

- 남아시아는 지역별·민족 특성을 포함한 전통이 문화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현지화

(localization)를 고려한 제품 개발과 기업홍보 활동도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53)

    

52) 2022년 4억 3,300만 달러, 2023년 7억 7,900만 달러를 기록함.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검색일: 2025. 10. 10.).
53) 남아시아 최대 소비재 기업 중 하나인 유니레버(Unilever)는 네팔 현지 환경, 기후, 피부 유형에 따라 수요가 다양하다는 점에 착안해 

제품군을 확장했고, 인도는 아유르베다(Ayurveda) 기반 마케팅과 제품군을 개발함. UNILEVER NEPAL(2024), Annual Report 2023-24, 

Hindustan Unilever, https://hul-performance-highlights.hul.co.in/performance-highlights-fy-2018-19/beauty-and-personal

-care.html(검색일: 2025. 10. 10.).     


